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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ntal Technicians stress

Hee-Kyung Lee

dept, of Dental Clinic, Shin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out how much stress Dental Technicians of working in Dental

Laboratory have built up in the midst of their daily lives are according to their sex, age, duration of

work and their kinds of positions. After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by direct to

230 technicians samplely selected from dental laboratories in Seoul and Pusan of whom 163

technicians responded from october 1 through october 13, 1994. Analysis of the data was processed

by t-test, χ²-test, ANOVA.

This results are as follows.

1. Levels of Stress of the total 163 respondents by sex is not higher among male than

female(p>.05).

2. Levels of stress - 36.2%(74 Dental technicians) of all Dental technicians were in stress on the

whole and 9.2%(15 Dental technicians) of them were in a serious situation by accumulated

stress.

3. Realization of stress - 10.1%(16 Dental technicians) of the dental technicians and 89.9%(143

Dental technicians) were found out to be in a dangerous sign or in a situation by accumulated

stress.

Further studies which a big size and a delicate method of measuring their general characterstic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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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stress)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stringer”로서“팽팽하게 죄다”라는 뜻에서 유
래되었는데, 이후 string, stress, straisse 등으로
쓰이다가 14세기에 이르러 stress라는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다(Ivanchevich and Matteson,
1980). 당시는 고뇌, 억압, 곤란이나 역경 등을
의미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뜻하는“stress”라
는 용어는 19세기에 그 근원을 두며, 다분히
기술과학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다(Winnubst,
1984). 즉 물체나 인간에게 작용하는 힘, 압력,
강한 영향력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
작했다. 이같은 정의는, 힘이 가해진 물체나 인
간은 외부 압력에 저항해서 통합성을 유지하
기 위해 긴장을 불러 일으킨다는 의미도 포함
되어 있다. Dr. Selye(1956)는 어떤 요구
(demand)에 대한 보편적 반응(non-specific
response)이라고 하였다. 스트레스 유발요인으
로는 물리적인 환경관련 스트레스원으로 부적
절한 조명(illumination)과 주의 집중을 방해하
고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소음
(noise) (남상용, 1993), 전기 및 여러가지 전자
작업도구를 다량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공기의
이온현상으로 발생되는 공기오염(air pollution)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조직관련 스트레
스원과 직무관련 스트레스원, 개인관련 스트레
스원 등이 있다. Vinokur(1975)는 개인관련 스
트레스원인 생활사건(Life events)의 변화가
신체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생활사건이

많을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했다. 일
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
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개인에
게 있어서 심리적 부적응을 발생시키고
(Lazarus and Flokman, 1984), 극단적으로는
음주, 흡연, 약물남용 등에 이르게 하며 정신적
으로 우울에 빠지게 할 수 있고 지나친 스트
레스는 업무에 있어서 생산성 감소 및 효율성
의 감소를 초래하고 직업에 대한 불만을 증가
시킨다. 그 결과 양질의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
게 된다(이종목, 1989). 그러나 생활사건은 부
정적 효과뿐 아니라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전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로써 지속적 불안은 생

리적으로 가슴이 떨리는 증세 (Palpitation), 쉽
게 피로감에 젖음(Tires easily), 숨이 답답함
(Breathlessness), 신경질증세(Nervousness), 가
슴의 통증(Chest pain), 한숨(Sighing), 현기증
(Dizziness), 무기력증(Faintness), 염려증
(Appehension), 두통(Headache) 등 10여가지
증후를 가져오며 이같은 일반화된 불안장애
(Generalized anxiety disorder)는 첫째, 쉽게 놀
라거나 한숨을 쉬는 증세 둘째, 현기증, 손발의
냉습, 위장장애증세 세째, 지나친 미래에 대한
걱정 네째, 과도한 신경증적인 경계심 등 네가
지의 기능적 장애를 초래한다는 것이다(정갑
순, 1990). 심리적으로는 무관심, 체념, 싫증, 자
신의 조직능력 저하, 불안정 등의 증상을 나타
내며 행동적으로는 식욕을 상실하고 체증변화
와 음주습관, 흡연습관 등이 변화된다
(Goldman, 1984).
스트레스의 요인과 수준은 어떤상황과 사태

가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같은 사건과 상
황이라도 어느정도(강도)의 스트레스를 느끼
느냐는 국가의 사회문화, 국민성과 개인의 성
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도 다
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객관적
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T.H.Homes와
R.H.Rahe(1976)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20년
간 개인들이 경험한 스트레스와 질병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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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연구하였는데 즉 피험자 5000명을 대상
으로 일상생활상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주는
구체적 사건이 무엇인가를 사회적 제적응 척

도(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에 의해
얻어낸 결과를 <표 1>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1.  사회 재적응 척도(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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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적 재적응 척도는 여러가지 생활상의
스트레스 잠재성을 평가하는 도표기구로서 활
용하는데 사회문화적인 배경이나 생명, 성별,
인종과 같은 개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와같은 여러가지 생활사를 중심으로 조사한
스트레스 순위결정에서는 상당한 일치점을 보
았다고 보고했다. 중요한것은 여러가지 생활사
의 전체적 효과이며 그것이 적응반응이라는
욕구를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한해 동안 생활
변화단위(life change unit: LCU)의 총점이 150
점 이하이면‘정상’이라 할 수 있고 150∼199
점이면‘경미한 스트레스상태’이며 200∼299점
일경우‘견딜만한 위기’300점 이상일 경우
‘심각한 위기’라고 해석한다(Christen, 1984:
이종목, 1989).
치과기공사는 밝은 조명과 작은 물체를 장시

간동안 조작해야하는 특성, 복잡한 과정마다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하여 지
속되는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며 치
과기공사 83%가 스스로 스트레스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기도 하였다(이희경, 1993).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기공사의 효율적인 업

무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정도를 파악하고 스트레스에 대
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치과기공사의 일상생활속에서 어느정

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둘째, 치과기공사의 스트레스 누적인지정도

와 직무수행상의 스트레스를 파악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1) 스트레스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정도가 차이

가 있을 것이다로 설정했다. 

치과기공소와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의 기공
실에 근무하는 치과기공사 중에서 서울과 부
산을 중심으로 230명의 스트레스사항을 설문
조사하였다.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5문항과 T.H.Homes와 R.H.Rahe(1976)의‘사회
적 재적응 척도(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도구 43문항, 김홍규의‘스트레스 상황
의 측정’24문항, 치과기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내용 15문항으로 총 87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1994년 10월 1일
부터 10월 13일까지 방문배부를 통하여 230부
를 배부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여 회수하
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178부(77.4%)였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기입되어 분석에 사용할 수 없
는 15부를 제외한 163부(70.9%)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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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하여 사회과학 통계처리 페케이지
(SPSS/PC+ package)를 사용하여 처리하였으
며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각각별로 실

수와 백분율을 구하여 특성을 비교하고 X²-
test를 실시하였다. 
(2) 스트레스정도를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하

여 각 스트레스 범주 및 전체 스트레스정도의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전체 스트레스 측
정방법도 각 문항의 점수를 모두 더한 후 전
체 문항수로 나누어 스트레스 점수로 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스 누적인지 정도도 측정한 후
각 범주별로 총 스트레스 점수와 평균평점을
구하였다. 
(3) 각 일반적 특성별로 각 스트레스 범주와

스트레스 누적인지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t-
test, X²-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도시와 연령,
경력, 직위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반
적 특성중 성별, 도시, 직위는 명목형 변수이고
연령과 경력은 연속형 변수이다. 따라서 이를
명목형 변수로 평균율을 이용하여 범주를 지
정하였다. 성별구분에서 전체응답자 163명중
남자는 130명(79.89%), 여자는 33명(20.2%)으
로 조사되었고 연령은 평균 31.3세이었다. 26세
이하는 51명(31.3%), 27-33세 이내는 64명
(39.3%)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었고, 34세-68세
이내는 48명(29.4%)으로 조사되었다. 경력은
평균 9.3년으로 4년이하는 53명(32.5%), 5년에
서 11년 이내는 64명(39.3%), 12년에서 40년
이내는 46명(28.2%)로 조사되어 성별분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는 항목별, 구분별, 인원, 백분율로 <표 2>
와 같다.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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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동안 생활변화단위(life change
unit:LCU)의 총점이 150점이하이면‘정상’이
라 할 수 있고 150∼199점 이내이면‘경미한
스트레스상태’이며, 200-299점 이내일 경우

‘견딜만한 위기’300점 이상일 경우‘심각한
위기’라고 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162.96이었고 사회
적 재적응 척도 스트레스 최고점수는 514점이

었다. 150점 이하의 정상은 89명(54.6%), 151-
199점이내 경미한 스트레스상태는 19명
(11.7%), 200-299점이내 견딜만한 위기는 40명
(24.5%), 300점 이상의 심각한 위기상태는 15
명(9.2%)으로 조사되어 직위 이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수준은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항목, 구분, 범주내
용, 인원,백분율은 <표3>과 같다.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단위 : 명(%)

스트레스 누적인지정도는‘항상 그렇다’1
점, ‘가끔 그렇다’2점, ‘그러지 않다’3점으로
최고점수 72점 최하점수 24점으로 24점이하는
‘건강한상태’, 25점-48점 이내는‘스트레스 누
적상태’, 49점-72점은‘극심한 스트레스상태’
로 24점이하의 건강한 상태는 없었으며 25점-
48점이내의 스트레스 누적상태가 16명(10.1%)

이었고, 49점 이상의 극심한 스트레스상태는
143멍(89.9%)으로 매우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
레스 누적인지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누적인지정도의 항목, 구분, 인원, 백분율, 평
균, 표준편차와 t값과 F값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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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인지
정도는‘전혀 느끼지 않는다’1점, ‘조금 느낀
다’2점, ‘많이 느낀다’3점으로 점수가 많을
수록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높다. 최고점수 45
점, 최하점수 15점으로 15점이하는 없었으며

16점-30점이내는 59명(37.34%), 31-45점이내는
99명(62.26%)으로 조사되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정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p> .05).
연구대상자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인지

정도의 항목, 구분, 범주내용과 X²값은 <표 5>
와 같다.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누적인지정도
단위 : 명(%)

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관련 스트레스 누적인지정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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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치과기공사의 스트레스정도를 파
악하기 위하여 서울과 부산의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연구하였다.
치과기공사의 스트레스정도를 설명하기 위하
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도시와 연령,
경력, 직위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남자
는 130명(79.8%), 여자는 33명(20.2%)으로 조
사되었고 연령은 평균 31.3세이었다. 26세이하
는 51명(31.3%), 27세-33세이내는 64명(39.3%)
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었고, 34세-68세 이내는
48명(29.4%)으로 조사되었다. 경력은 평균 9.3
년으로 4년이하는 53명(32.5%) 5년에서 11년
이내는 64명(39.3%), 12년에서 40년이내는 46
명(28.2%)로 조사되어 성별분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이희경(1993)의 연구와
같은 분포로서 남자는 모든 항목에 고르게 분
포하는데 반하여 여자는 직위에서 일반기사에
많이 분포되고 연령에서 26세이하, 경력은 4년
이하에 많이 분포되는 특징이 있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수준은 150점이하의 정상

상태가 54.6%이고 경미한 스트레스상태
(11.7%)를 제외한 200-299점의 견딜만한 위기
상태(24.5%)와 300점 이상의 심각한 위기상태
(9.2%)는 33.7%로 조사되어, 150점이하 56.3%
151-199점 9.6%, 200-299점 20.4%, 300점이상
13.6%로 조사된 정갑순(1990)의 교사들의 스
트레스 수준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누적인지정도는 24점이하

의 건강한상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25-48점
의 스트레스 누적상태가 3.12%, 49점이상 극심
한 스트레스상태가 87%의 수준으로 조사되어
대상자의 90.1%가 스트레스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별, 연령,
경력, 직위를 X²-test에 의한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수준도 최하 15점 최

고 45점에서 31-45점의 업무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범주가 99명으로 전체의 62.3%로 조사
되어 치과기공사는 업무상 스트레스상태에 놓

여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조사
도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경력, 직위에 따

른 X²-test에서 유의하지 않았다(p>.05).
이 결과는 차성수(198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업무로는 근무경력이 짧은
사람일수록 연마업무나 업무상 만족할 수 없
는 보조업무를 수행하므로 발생되는 스트레스
와 근무경력이 긴 사람일수록 소장, 실장, 주임
기사 직위는 직위와 관련된 운영전반에 걸친
책임감 등의 이유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방법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조

사편의상 서울과 부산 두 지역만을 선정, 조사
하였기 때문에 치과기공사 전체를 일반화시키
는데 문제가 있고 종속변수인 스트레스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 특성이 성별, 연령, 경
력, 직위 이외의 독립변수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치과기공사의 건강관리와 효율적
인 업무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일상생활속
에서 어느정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스트레스 누적인지정도와 직무수행
상의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며 스트레스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보
사부에 등록된 치과기공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서울과 부산의 치과기공사 230명의 표본을 대
상으로 1994년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13
일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전체 응답자 163명중 남자는 130명(79.8)이었

고 여자는 33명(20.2%)으로 조사되었으며 평
균연령은 31.3세, 경력은 평균 9.3년으로 성별
분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대상자의 스트레스수준은 T.H.Homes와

R.H.Rahe(1976)의 사회적 재적응 척도(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에 의한 4범주로써
정상상태, 경미한 스트레스상태, 견딜만한 위
기상태, 심각한 위기상태로 나눌때 일반적 특

112



성에 따라서는 스트레스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5) 견딜만한 위기 40명(24.5%),
심각한 위기상태 15명(9.2%)으로 전체의
20.9%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발생위험이 높
다고 조사되었다. 
스트레스 누적인지정도는 김흥규의 스트레

스 상황 측정의 3범주로써 건강한 상태, 스트
레스 누적상태, 극심한 스트레스상태로 분류할
때 건강한 상태는 없었으며 스트레스 누적상
태가 16명(10.1%), 극심한 스트레스상태가 143
명(89.9%)으로 조사되어 스트레스 상황에 노
출되어 있다고 조사되었다.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인지정도는 최저 15

점 최고 45일 때 16-30점 59명(37.3%), 31-45점
99명(62.3%)으로 조사되어 62.3%가 업무와 관
련된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한 제언은 치과기공사
의 스트레스원을 심층적으로 원인진단을 해야
하며, 스트레스상황 누적인지정도에 따른
20.9%의 위기상태에 놓인 대상자에게는 보다
근본적이고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대책을 정책
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모든 스
트레스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
아 전체 대상자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스트
레스해소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대 철학자 Epictetus가“사람들은
사물때문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을 보는 관점때문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
한 바와 같이 개인이 스트레스원으로부터 스
트레스를 지각해야만 비로소 스트레스를 느끼
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설적인 자기대화
를 하도록 노력하고,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관
리하며, 자신의 여가시간을 이용한 명상이나
요가, 신체훈련 등을 통하여 건강한 심신을 유
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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